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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여자친구에게 염산테러를 

당한 뒤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

진 남성이 새로운 사랑을 만나 

가정을 꾸렸다.

주인공은 영국 중부 레스터

에 사는 올해 32세 남성 다니

엘 로타리우. 그는 2016년 7월, 

당시 여자친구로부터 염산테

러를 당해 얼굴 전체와 몸 곳

곳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.

곧바로 병원 치료를 시작했지만 여러 차례 죽을 고

비를 넘겨야 했다. 무엇보다도 테러로 인해 일그러진 

얼굴을 볼 때마다, 당시의 끔찍한 기억과 앞으로의 날

들에 대한 걱정으로 극심한 심리적 통증을 호소했다.

삶의 끝에 선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지금의 여

자친구였다. 애나는 그가 사경을 헤맬 때, 그의 곁에

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준 간병인이었다. 그

러던 중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을 느꼈고, 지난 8월

에는 자신들을 꼭 닮은 아들을 출산하기에 이르렀다.

로타리우는“사고 이후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

‘캐릭터 밥상’으로 SNS 스

타가 된 호주 출신 랄레 모메

디(35)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

13만 명에 이른다.

랄레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

시금치, 콩, 아보카도 등을 이

용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캐

릭터를 만들어낸다. 곰돌이 푸, 

도널드 덕, 구피 등 디즈니의 

고전 캐릭터부터 조커, 그루트 

등 최신 캐릭터까지 소화한다.

랄레가 꾸준히 공유하는 캐

릭터 밥상의 레시피에 특별한 재료는 없다. 파스타로 

몸통을 만들고 아보카도로 얼굴을 만들고, 닭고기로 

바지를 만들고 콩으로 신발을 만드는 식이다.

랄레는 캐릭터 밥상의 레시피에 대해“특별한 재료

를 구입하기 보다 이미 냉장고에 있는 식료품을 사용

 죽을 고비에서 싹튼 사랑

아들 덕에 SNS 스타된 엄마

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. 다

시는 가족이라는 존재를 만날 

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.”면

서“하지만 내게도 행복한 순

간이 찾아왔다. 나와 애나는 

결혼을 결심했고, 이제 나의 

생일을 가족과 보낼 수 있게 

됐다. 원래는 올해 결혼식을 

올릴 계획이었지만 아들이 태

어나게 돼 결혼식을 내년으로 

미뤘다.”고 말했다.

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었지만, 로타리우에게는 

여전히 고비가 남아있다. 화상의 영향으로 물건을 잡

는 등 일상생활이 아직 어렵고, 화상 흉터 치료도 아

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. 가장 큰 문제는 당시 사고

로 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.

그는“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

실이다.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

이라 믿는다.”면서“전에는 화상 때문에 손으로 물건

을 잡는 것이 어려웠지만, 이제는 아들의 기저귀도 직

접 갈아줄 수 있다.”고 말했다.

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짓궂은 

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. 그러나 도가 지나친 장난

은 경계해야 한다. 

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

11월 말, 중국 구이저우성의 한 도시에서 결혼식을 올

린 24세 남성은 이날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된 친구들

로부터‘지나친 축하’를 받았다.

당시 이 남성의 친구들은 신랑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

다소 짓궂은 장난을 쳤다. 멋지게 턱시도를 차려 입은 

그에게 계란이나 색이 진한 잉크, 맥주 등을 던지거나 

부었으며 테이프로 팔다리를 묶고 대나무를 이용해 몸

을 마구 때리기도 했다.

그뿐만 아니라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

식이 끝난 뒤 타야 할 웨딩카에 탄 뒤 신랑이 있는 곳으

로 돌진했다. 신랑은 이날 친구들 탓에 망가진 시설과 

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거액의 수리비를 감당하는 것

뿐만 아니라 두개골이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.

신랑은 친구들의 장난이 지나치다고 느낀 시점부터 

친구들을 피해 도망쳤지만,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

그가 있는 곳마다 찾아와 도가 지나친 장난을 이어갔

다. 결국 신랑은 결혼식이 다 끝나기도 전에 병원으로 

실려갔고, 두개골 골절 등 여러 부상으로 2주간 병원 신

세를 져야만 했다. 결국 신랑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

친구들을 고소했다.

중국에서는 결혼식 당일 액운을 쫓기 위해 신랑과 신

부의 친구들이 나서서 시끌벅적하고 장난스러운 분위

기를 유도하는 것이 전통이 있지만, 지나친 장난으로 

결국 화를 부르고 말았다.

중국에서는 2017년, 산둥성 둥잉시의 한 결혼식장에

서 하객들이 심하게 장난을 치다 신랑의 들러리가 바

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에 이르기도 했으며 2015년

에는 하객들이 신부 들러리의 몸을 만지도록 요구하는 

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.

결혼식 하객들 고소한 신랑

한다.”며“일반적인 식사보

다 비용이 더 들지는 않는

다.”고 말했다.

랄레가 이런 기발한 생각

을 하게 된 건 아들 덕분이

다. 3년 전 아들 제이콥이 

음식 투정을 하자 랄레는 

어떻게 하면 채소를 먹일 

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다. 

그러다 장난 삼아 만들어 

준 사자 모양 팬케이크에 

제이콥이 흥미를 보여 그때

부터 캐릭터 모양의 밥상을 

차려주게 됐다. 

랄레는“캐릭터 밥상을 차리면서 제이콥과 부엌에

서 함께 창의력을 발휘하고 재료에 대해 고민하는 시

간이 생겼다.”며 캐릭터 밥상을 차리는 일에 즐거워 

했다.


